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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ommunication

서   론

연골어류 가운데 판새어류(Elasmobranchii)에 포함되는 상어
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최근에는 10개의 
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홍어목(Rajiformes)을 제
외한 9목의 상어류(Sharks)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9목 34과 
105속 509종이 보고되어 있다(Nakaya, 2016). 우리나라에서
는 Chyung (1977)이 2목 5아목 14과 37종의 상어를 기록한 이
후, Choi (2016)가 8목 22과 43종의 한반도 연근해에 분포하는 
상어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2006년 강원도 삼척시 연근해에
서 포획된 꼬리기름상어와 2013년 울산에서 포획된 환도상어
를 본 연구과정에서 사진자료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Hexanchus griseus와 Alopias 
superciliosus로 각각 확인되었다. 이들 상어는 전장이 4.3 m와 
3.5 m로 연구실로 운반하여 측정 및 보관이 어려우며, 전장과 
아가미구멍의 수, 눈의 크기 등의 간단한 형태적 특징에 의해서 
사진과 기록만으로도 정확한 종 구분이 가능한 종들이다. 논문
을 보고함에 있어서 신종 및 미기록종의 기재는 실제 표본에 근

거함이 원칙이지만, 외국의 연구에서는 전장이 3 m 이상에 달
하여 표본보관이 어려운 대형 상어의 경우에는 현장 사진자료
와 명백히 드러나는 형태적 특징을 근거로 미기록종으로 보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에 따르면 한국 연근해 상어 목록에 H. 
griseus와 A. superciliosus 2종이 새로운 종으로 추가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이들의 형태적 특징과 함께 H. griseus가 포함
되는 한국산 신락상어과 상어 3종의 검색표와 A. superciliosus
가 포함되는 환도상어과 상어 3종의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0년부터 한국 연근해에서 포획된 상어의 사진과 기록 
등 자료를 언론사(Newsis, Seoul, Korea)와 관계기관(Coast 
guard, Ulsan, Samcheok, Korea)으로부터 확보하여 분류 및 동
정에 이용하였다. 종의 동정과 분류학적 체계는 Nakaya (2016)
에 따랐으며, Compagno (1984), Compagno et al. (2005)을 참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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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hark species captured in Samcheok in 2006 and Ulsan in 2013, previously reported as Heptranchias perlo and 
Alopias pelagicus, were confirmed to in fact be Hexanchus griseus and A. superciliosus, respectively, neither of 
which has previously been reported in Korea. H. griseus has six gill slits and is thus distinguishable from Heptran-
chias perlo, which has seven gill slits. A. superciliosus is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A. pelagicus and A. vulpinus, 
members of the family Alopiidae, due to its large eyes and a groove extending from the center of the head to both 
eyes. The keys to the family Hexanchidae, including H. griseus, and the family Alopiidae, including A. superciliosus, 
were presented along with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new shark species. These two species were 
given the Korean names “Gi-reum-sang-eo” and “Keun-nun-hwan-do-sang-eo,” with reference to their morphologi-
cal characteristics and English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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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신문 및 방송사에서는 2006년 6월 16일 오전 5시 30분경 강
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북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에 의해 잡힌 상어에 대해 꼬리기름상어로 보도하였고(Newsis, 
Fig. 1A, 1B, 1C), 2013년 8월 2일에는 울산화력발전소 앞 방
파제 부근에서 정치망에 의해 잡힌 상어를 사진과 함께 환도상
어로 보도하였다(Newsis, Fig. 2A, 2B). 그러나 한국 연근해에
서 포획된 상어류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언론에 
의해 보도된 위의 상어 2종은 신락상어과의 Hexanchus griseus 
(Bonnaterre)와 환도상어과의 Alopias superciliosus (Lowe)로 
확인되었으며, 이 두 종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종
이다. 신락상어과와 환도상어과는 세계적으로 각각 4종과 3종
만이 분포하고, 각 종마다 형태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
어서 사진만으로도 종 판별이 충분히 가능한 상어이다.

신락상어과(Hexanchidae) 어류와 종 검색

신락상어목(Hexanchiformes), 신락상어과(Hexanchidae)의 
상어는 세계적으로 3속 4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속 2종, 
Heptranchias perlo (꼬리기름상어)와 Notorhynchus cepedia-
nus (칠성상어)가 있다. Hexanchus griseus는 어미의 최대전장
이 약 4.8 m이며(Compagno, 1984), 신락상어과의 상어 가운데 
전장이 2 m를 넘는 유일한 종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신락상어과의 꼬리기름상어와 칠성상어는 아가미구멍이 7개
인 반면, Hexanchus griseus는 아가미구멍이 6개로 형태적으로 
쉽게 구분된다(Fig. 1B). 2006년 삼척에서 포획되어 꼬리기름
상어로 보도된 개체는 전장이 4 m 이상이고, 아가미구멍이 6개
이며 등지느러미가 1개인 특징으로 신락상어과의 Hexanchus 
griseus로 확인되었다.

Hexanchus griseus (Bonnaterre, 1788) 기름상어 
(신칭)

Squalus griseus Bonnaterre, 1788 (Type locality: Mediter-
ranean sea)

Squalus vacca Bloch and Schneider, 1801
Notidanus monge Risso, 1826 
Hexanchus corinus Jordan and Gilbert, 1880
Hexanchus griseus australis De Buen, 1960

재료: 2006년 6월 16일, 뉴시스 보도 자료 및 사진(Fig. 1A, 
1B, 1C)
기재: 어미의 몸이 육중하고 전장이 4.8 m에 달한다. 주둥이는 
짧고 두장대비 눈의 크기는 신락상어과의 다른 상어에 비해 매
우 작다. 아가미구멍은 6개이며, 가슴아래 복부까지 길게 이어
진다. 등지느러미는 1개이며, 몸 뒤쪽에 위치한다. 미병장이 짧
아서 등지느러미 기부 길이와 비슷하다.
분포: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의 온대와 열대해역, 지중해

(Nakabo, 2002), 우리나라 동해(삼척).
한국산 신락상어과의 종 검색

1a. 아가미구멍이 6개이다.  ……………………………………
 …………………… Hexanchus griseus 기름상어 (신칭)

1b. 아가미구멍이 7개이다. …………………………………  2
2a. 아래에서 보았을 때, 머리가 좁고 뾰족하다. 몸에 점무늬가 
없다.  ………………… Heptranchias perlo 꼬리기름상어

2b. 아래에서 보았을 때, 머리가 넓고 둥글다. 몸에 잉크를 뿌린 
듯한 검은 점무늬들이 흩어져 있다.  ……………………
 …………………… Notorhynchus cepedianus 칠성상어 

환도상어과 (Alopiidae) 어류와 종 검색

악상어목(Lamniformes), 환도상어과(Alopiidae)의 상어는 
세계적으로 Alopias pelagicus와 A. superciliosus, A. vulpinus 
3종이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A. pelagicus (환도상어)
와 A. vulpinus (흰배환도상어) 2종이 알려져 있다. 2013년 울
산화력발전소 방파제 앞에서 포획된 상어는 형태적 특징으로 
볼 때 환도상어가 아닌 A. superciliosus이며, 우리나라 연근해
에 분포하는 환도상어, 흰배환도상어에 비해 눈이 크고, 머리의 
등쪽 중앙에서 아가미구멍 위쪽으로 깊은 홈이 이어지는 특징
으로 다른 두 종과 잘 구분된다.

Alopias superciliosus Lowe, 1841 큰눈환도상어 
(신칭) 

Alopias superciliosus Lowe, 1841 (Type Locality: Madeira, 
eastern Atlantic)  

Alopias profundus Nakamura, 1935

재료: 2013년 8월 5일, 뉴시스 보도 자료 및 사진(Fig. 2A, 2B)
기재: 눈이 매우 크고 머리의 등쪽으로 치우쳐 있다. 옆에서 보
았을 때 머리의 양 눈 사이는 편평하고, 눈 뒤쪽에서부터 약간 

Fig. 1. Photo (A, B, C) catched from Sam-Cheok and Illustration 
(D) of Heptranchus griseus (Bonnaterre) (drawing from Compag-
no,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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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게 솟아오른다. 입술주름이 없다. 머리의 눈 위에서 양쪽 아
가미구멍 위쪽으로 긴 홈이 이어진다. 제1등지느러미의 중앙부
분은 가슴지느러미 뒤 끝보다 배지느러미 기점에 더 가깝게 위
치한다. 등은 흑청색을 띠고, 복부는 밝은 색을 띤다.
분포: 태평양의 열대수역, 일본 남부(오키나와) (Nakabo, 

2002), 우리나라 동해안(울산)
종 검색

1a. 눈이 크고 머리 중앙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눈 위에서 아가
미 위쪽으로 깊은 홈이 이어진다. 제1등지느러미 위치는 가
슴지느러미보다 배지느러미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
 ………………Alopias superciliosus 큰눈환도상어(신칭) 

1b. 눈이 작고 머리 중앙에 위치한다. 눈 위에서 아가미 위쪽으
로 깊은 홈이 없다. 제1등지느러미 위치는 배지느러미보다 
가슴지느러미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 2

2a. 등의 흑청색과 복부의 밝은 색깔이 뚜렷한 경계면을 이루지 
않는다. 입술주름(labial furrows)이 없다. 꼬리지느러미 상
엽의 하단엽 하단의 길이가 미병고의 1/5 이하이다.  ……
 …………………………………… A. pelagicus 환도상어 

2b. 등지느러미의 흑청색과 복부의 밝은 색이 가슴지느러미 부
근에서 뚜렷한 경계를 이룬다. 입술주름이 있다. 꼬리지느
러미 상엽의 하단엽 하단의 길이가 미병고의 1/3-1/2이다.  
 ……………………………… A. vulpinus 흰배환도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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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 (A, B) catched from Ul-San and Illustration (C) of 
Alopias superciliosus Lowe (drawing from Compagno, 1984).


